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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연결망서비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프라이
버시의 노출 및 사회연결망 관리의 부담도 부각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콘텐츠를 게시하되 비공개로 하는 현상도 발견된
다. 본 연구는 표현과 공유의 기능을 가진 SNS의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역설적 현상에 주목하여 콘텐츠의 유형과
개인의 성격이 비공개 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Kindberg et al.(2005)이 제시한 콘텐츠 유형과 MBTI의 
개인 성격 유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SNS 게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향적 성격의 소유
자는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에 비해 집단적-업무적 콘텐츠를 제외한 콘텐츠의 경우 비공개 설정을 선호하는 것을 발견했
다. 그 밖에 직관적 성격의 소유자는 집단적-감성적 콘텐츠의 경우 비공개 설정을 선호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비공개 설정에 있어서 콘텐츠의 유형과 개인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have positive functions that enable people to make 
connections with others through convenient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ssues with 
SNS, for e.g. privacy might not be fully protected and the administration of SNS accounts may not be 
easy to manage. For this reason, some people prefer making SNS posts private. This study focused on 
the paradoxical phenomenon of the privatizing decision of SNS posts that involve expression and 
sharing functions and investigated the impact of content typ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uch 
decisions. Using Kindberg et al. (2005)'s model and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classification, we
found that introversion-oriented people are inactive in posting, while they do not generally tend to 
privatize posts. More specifically, introversion-oriented people tend to privatize social-functional 
content, and intuition-oriented people tend to privatize social-affective content. This study implies that
content typ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a combined effect on the privatizing of SNS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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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2]. SNS 사용자는 
본인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거나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다[3,4].

그러나 SNS 이용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SNS 게시 활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타인과의 공유를 기본으
로 하는 SNS의 특성상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
각되고, 그 결과 게시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5].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손달호, 김경숙(2016)은 프라이버시 
노출 및 관리의 부담이 SNS 피로감을 증대한다는 것을 발
견했고[6], 민귀홍, 이진균(2017)은 열등감 등에 의해 
SNS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SNS를 회피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7].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SNS에 
게시되는 정보가 높은 수준의 개인적 정보일수록 부각되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성격이 미디어 사용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는데
[8,9], 이에 따르면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SNS에 본
인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반면 내향적 성격
의 소유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렇듯 SNS 게시물의 내용 유형과 사용자의 성격 유
형은 복합적으로 SNS 이용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예로서 게시물의 비공개 설정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
로 SNS 활동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인상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해 게시물의 비공개 선택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에 게시되는 콘텐츠의 유형과 사용자 개인의 성격이 
SNS 게시 활동의 적극성과 비공개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SNS의 비공개 
설정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 유형과 개인 성격 유형에 대해 설명
한다. 이러한 변수들이 SNS 게시 활동의 적극성과 비공
개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다음, 분석 
결과와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의 기능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1,2,10]. 이러한 관계 형성에는 정보 공유와 인상 관리
의 과정이 포함되는데, 자신의 사진, 글, 활동 등을 인터
넷에 게시하면서 본인을 표현하게 된다[4]. SNS 사용자
가 게시하여 공유하는 정보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예
를 들어 일상 생활에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생
활에 유익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삶에 영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격언은 철학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으며,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진은 미적 가
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게시물을 접하는 사
람들에게 게시자에 대한 인상을 전달한다. 즉 일상 생활
에 유익한 정보가 풍부한 사람, 철학적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 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등으로 게시자의 
인상이 형성된다. 즉 게시자는 SNS 게시물을 통해 타인
과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 결과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게시자의 인상이 형성된다[11,12].

이와 관련하여 Leary & Kowalski(1990)는 인상 관
리에는 인상 모니터링과 인상 구축의 두 가지 요인이 포
함된다고 설명했다[3]. 먼저 인상 모니터링은 본인이 원
하는 인상과 실제 인상과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그 차
이를 줄이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여기에
는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인이 원하는 인상이 결정된 후에는 두 번째 요인인 인
상 구축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구축해
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인상 관리를 위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콘텐
츠가 사용되고 본인 정보의 의도적인 노출 및 연출이 이
루어지게 된다[13,14]. 즉 SNS 게시물은 언어 외에도 이
미지 또는 동영상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이미지 또는 동
영상은 언어적 콘텐츠보다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SNS는 콘텐츠 공유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로서 공개범위 조절의 기능
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전체 공개, 
제한된 공개, 제한된 비공개, 그리고 전체 비공개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의 콘텐츠가 노출되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2.2 콘텐츠의 유형
콘텐츠는 전달 대상과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 게시물은 
개인이 다수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
대일 메신저에 공개되는 게시물은 해당 콘텐츠를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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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콘텐츠의 성격에 따
라 분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공
유할 때에는 감성적인 사진을 게시할 수도 있고, 팀 과제
를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학술 자료의 사진을 게시
할 수도 있다. 

Kindberg et al. (2005)는 이와 관련하여 사진 혹은 
영상의 속성을 개인/집단과 감성/업무의 두 개의 차원으
로 구분하여 네 개의 유형을 도출했다[15]. 먼저 집단적-
감성적 콘텐츠는 특정 시점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기 위
한 콘텐츠인데,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추억, 집단적 
활동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제작하는 사진 또는 영상이
다. 집단적-업무적 콘텐츠는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를 위한 콘텐츠인데. 예를 들어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위
해 사진 혹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것
이 포함된다. 개인적-감성적 콘텐츠는 개인적으로 추억
을 남기기 위해 제작하는 콘텐츠이다. 예를 들어 봄에 꽃
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여름에 방문했던 여행지의 
동영상을 남기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업
무적 콘텐츠는 개인이 추구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콘텐
츠를 제작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
해 책의 내용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안무 연습 과정을 동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출장 
기록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와 같다.

Social Personal

Affective
Mutual experience:
To communicate 

with others 

Personal reflection:
To remember 

something personal

Functional
Mutual task:

To share contents 
for group work

Personal task:
To support for personal 

task
Source: Kindberg et al. (2005)

Table 1. Contents Types

2.3 비공개 설정의 동기
앞에서 콘텐츠의 유형과 게시물을 통한 인상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인 비공개 
설정의 동기를 탐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점증되고 있
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콘텐츠의 유형과 관련하여 개인적 용도의 콘텐츠
는 굳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SNS에 게시하지 않거나, 또
는 게시하더라도 비공개로 설정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적 영역을 불필요하게 공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개념
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16]로 정의될 수 있는
데, 자신의 개인 정보의 노출 정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능력으로도 정의된다[17,18]. 이것은 SNS 이용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된다[19-21]. 그런데 본인의 정보가 플랫폼에 손쉽게 게
시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대용량의 
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었다
[22,23].이것은 개인 정보 통제의 우려로 이어지게 된다
[17,24]. 즉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에 대해 게시물의 공개 여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을 통한 인상 관리는 개인의 성격과 직결
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정보
의 양과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방적 
성격을 소유한 사람은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거
리낌이 없는 반면에 폐쇄적 성격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
을 드러내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
인 성격 분류에 대해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25], 그 하나의 분류 방식으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들 수 있다.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개발한 성격 검사 방식
으로서 자기 기술식 문항 검사로 구성된다. 이 검사 방식
은 사람이 가진 네 가지의 성향, 즉 에너지의 방향, 인식
의 기준, 판단의 기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의 방
식에서의 성향을 조합하여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구조
를 갖는다. 즉 개인이 가진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를 향하
는가 내부를 향하는가에 따라 있는 외향-내향, 정보를 인
식할 때에 구체적인 사항을 중시하는가 또는 직관적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감각-직관, 결정을 내릴 때에 이성적
으로 결정하는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사고-감
정, 그리고 문제에 대처할 때에 통제를 위한 판단을 중시
하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판단-인식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네 가지 유형의 조합으
로 사람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
격 유형은 SNS 게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가설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3. 가설

첫 번째 가설은 모든 콘텐츠 유형에 대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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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가설이다. MBTI 성격 유형 중 SNS 게시 활동
의 적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항목은 외향-내향이라고 
할 수 있다. 외향적 성격은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고 그에 따라 많은 정보를 교환한다[26]. 반면에 
내향적 성격은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9,27,28]. 따라서 SNS 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SNS 게시 활동을 적
극적으로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성격의 유형과 비공개 선호에 대한 것
이다. 이것은 SNS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인식하는가, 또
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
약 SNS 공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적 공간
으로 인식된다면 그 결과 성격의 유형은 게시 활동의 적
극성 외에도 공개 범위의 수준에서도 상이할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사적 
용도를 위해 정보를 게시하더라도 그 정보를 불특정 다
수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본인의 생활이 간섭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반면에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26,29,30].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SNS에 공개 게시를 
선호할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콘텐츠의 유형과 개인의 성격이 복합
적으로 비공개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여기
에서는 MBTI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성격유형 판단의 기
준, 즉 에너지의 방향, 인식의 기준, 판단의 기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의 방식에서의 성향 중 Kindberg 
et al. (2005)이 분류하는 콘텐츠의 유형과 SNS 영역 인
식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설명하
는 두 가지의 성격의 유형, 즉 에너지의 방향과 관련된 
내향-외향적 성격과 인식의 기준과 관련된 직관-감성적 
성격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앞에서 Kindberg et 
al. (2005)는 콘텐츠의 유형을 개인적 vs. 집단적 콘텐츠
와 감성적 vs. 업무적 콘텐츠로 분류했다[15].

앞에서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게시 활동
을 적극적으로 하고, 게시 유형 중 공개를 선호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향은 콘텐츠의 성격이 개인적인 
것에 비해 집단적인 경우에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집단적 콘텐츠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
가 더 크기 때문에 게시물 공개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31]. 따라서 개인적 콘텐츠의 경우 외향적인 성
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비공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감각적 성격의 소유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인식하
는 한편 직관적 성격의 소유자는 통찰을 통해 정보를 인
식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그런데 업무
적 콘텐츠에 비해 감성적 콘텐츠는 보다 포괄적인 정보
를 담고 있고, 이러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는 것은 직관
적 성격의 소유자에게 있어서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25,32]. 즉 타인이 게
시자에 대해 인식할 때에 더 포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직
관적 성격의 소유자는 감성적 콘텐츠에 대해 비공개를 
선호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1.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집단적 콘텐츠에 
비해 개인적 콘텐츠에 대해 비공개 설정을 선
호할 것이다. 

H3-2. 직관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업무적 콘텐츠에 
비해 감성적 콘텐츠에 대해 비공개 설정을 선
호할 것이다. 

4. 분석 

4.1 자료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서 

경영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하거나 미완성의 답변을 제
외한 140명 응답자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4.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게시의 적극성과 비공개 여부이

다. 먼저 가설 1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게시의 적극성
은 설문지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SNS에 사진 또는 동
영상을 게시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가설 2와 3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비공
개 여부는 Kindberg et al.(2005)이 제시한 네 개의 콘
텐츠 유형(집단-감성적, 집단-업무적, 개인-감성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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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별로 비공개를 선호할 때에 “1” 그렇지 않을 때 
“0”을 코딩하였다[15]. 이 점수는 가설 2와 가설 3을 검
증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이용되었다. 가설 2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개인 성격(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
성, 판단-인식)에 대해 네 가지 콘텐츠 유형의 점수를 모
두 합산하여 최소 0(비공개를 전혀 선호하지 않음)으로부
터 최대 4(모두 비공개를 선호함)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
로 코딩했다. 이 코딩 방식은 연속값을 가진 종속변수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위한 것이었다. 가설 3-1과 3-2를 
검증하기 위해 네 개의 성격 유형이 네 개의 콘텐츠 유형
에 대해 각각 비공개를 선호하는가에 대해 검증하는 로
지스틱 분석을 행했으며 따라서 종속변수는 각 유형별로 
비공개를 선호하는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
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성격 유형은 응답자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MBTI의 네 가지 성격 유형에서 어느 극단치에 
가까운가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즉 외향-내향, 감각-
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에 있어서 각각 어느 극단치
(예를 들어 외향적 성격은 5, 내향적 성격은 1)에 해당하
는가 표시하고 이것을 측정치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 모두 응답을 받았으나 이 중 가
설 검증을 위해 외향-내향 측정치와 감각-직관 측정치만
을 사용했다.

SNS 게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
변수로서 본 연구는 성별, 외로움의 인식 정도, 그리고 
보정기능의 사용 빈도를 설정했다. 먼저 성별의 차이가 
SNS 사용 시간이나 SNS의 인지된 영향력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33,34] 남성을 “1”, 여성을 “0”
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SNS 활동이 외로움을 감소시키
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12,35-37] 평
소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를 질문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노출되는 본인의 이미
지에 대한 관심이 SNS 활동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이정화 외, 2017)[38] 평소 사
진보정을 자주 사용하는 빈도를 질문하여 5점 리커트 척
도로 코딩하였다. 

4.3 분석결과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경

영학 과목을 수강하는 14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한 한 부를 제외한 140부의 응답지
를 사용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Birth year
1992-1994 14
1995-1997 28

1998-2000 18

Gender
male 77

female 63

SNS contact 
per day

under 5 59

6-10 40
11-20 11

over 21 7
not responding 23

SNS usage per 
day

under 30min 39
30min - 2hours 68

over 2hours 11
not responding 22

SNS app usage

0 15
1 47

2 71
over 3 7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Table 
3]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콘텐츠 유형별 비공개 선호 비
율은 0.03-0.09로서 대체로 낮았으며 그 중 개인적 콘텐
츠의 비공개 선호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MBTI 유형의 
분포는 각 네 가지 유형에 있어서 대체로 균형 잡힌 비율
을 보였으며 내향적 성격이 외향적 성격보다, 그리고 직
관적 성격은 감각적 성격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N min. max. ave. s.d.

activity 140 1 5 2.01 1.12

social-affective 140 0 1 .03 .16

social-functional 140 0 1 .06 .24

personal-affective 140 0 1 .09 .28

personal-functional 140 0 1 .09 .29

gender 140 0 1 .55 .50

loneliness 140 1 5 3.37 1.14

adjustment 140 1 5 2.18 .97

extro-intro 140 1 5 3.16 1.18

sens-intuition 140 1 5 2.74 1.21

think-feel 140 1 5 2.98 1.29

judge-perc 140 1 5 3.24 1.16

Table 3. Basic Statistics 



SNS 게시물의 비공개 결정: 콘텐츠의 유형과 개인 성격의 영향

111

M0 M1

constant 1.722**
(.444)

2.347**
(.666)

gender -.116
(.216)

-.164
(.220)

loneliness -.113
(.081)

-.117
(.081)

adjustment .333**
(.111)

.287*
(.116)

extro-intro -.164*
(.078)

sens-intuition .023
(.081)

think-feel .035
(.075)

judge-perc -.041
(.084)

F 6.287** 3.393**
adj R2 .104 .109

*P<0.05, **P<0.01

Table 5. H1 Regression Results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개인
-감성 콘텐츠, 성별, 보정기능 사용빈도, 외향-내향 변수
가 게시의 적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감각-직관 성격은 집단-감성적 콘텐트의 비공개 
선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07 1
3 .10 .47** 1
4 -.18* .25** .02 1
5 -.06 .24** .51** .25** 1
6 -.21** .07 -.05 .02 -.05 1
7 -.16 .13 -.03 .05 -.03 .09 1
8 .33** -.12 -.07 -.05 .01 -.53** -.13 1
9 -.19* .05 -.13 .00 -.04 -.04 -.01-.12 1
10 -.00 -.17* -.01 -.08 -.03 -.04 -.01-.11 .01 1
11 .10 -.03 .02 .00 .00 -.16 -.09 .15 .00 .23** 1
12 -.04 .00 -.03 .06 -.00 .03 -.03-.07 -.05 .30** .22** 1
*P<0.05,  **P<0.01

Table 4. Correlations

1= activity  7= loneliness
2= social-affective 8= adjustment
3= social-functional 9= extro-intro
4= personal-affective 10= sens-intuition
5= personal-functional 11= think-feel
6= gender 12= judge-perc

외향적 성격과 적극적 게시 활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 
1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기에서 네 가
지 성격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게시 활동의 적극
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하였다. 통제변수만
이 포함된 M0 모델에 4개의 독립변수를 추가한 M1 모

델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외향-내향 유형만이 B=-.164, 
SE=.078로서 p<0.05에서 부(-)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에서 응답자들은 외향적 성격은 
1의 방향으로, 내향적 성격은 5의 방향으로 응답하였으
므로 부(-)의 관계는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들이 소극적으
로 SNS 게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H1은 지지
되었다.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는 공개 게시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2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이 
분석에서 네 가지 성격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 
콘텐츠 유형의 비공개 게시 선호 측정치의 합(최소 0 – 
최대 4)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어떠한 
성격 유형에서도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
서 H2는 기각되었다.

M0 M1 M2 M3 M4 M5

constatn .454
(.285)

.622+
(.350)

.685*
(.334)

.431
(.320)

.432
(.340)

.756+
(.430)

gender -.104
(.138)

-.120
(.140)

-.127
(.139)

-.102
(.139)

-.104
(.139)

-.142
(.142)

loneliness .015
(.052)

.013
(.052)

.012
(.052)

.015
(.052)

.015
(.052)

.013
(.052)

adjustment -.079
(.071)

-.090
(.073)

-.095
(.072)

-.080
(.072)

-.078
(.072)

-.110
(.075)

extro-intro -.041
(.050)

-.041
(.050)

sens-intuition -.064
(.048)

-.077
(.052)

think-feel .008
(.046)

.021
(.049)

judge-perc .006
(.050)

.021
(.054)

F .470 .521 .788 .357 .354 .608

adj R2 -.012 -.014 -.006 -.019 -.019 -.020
*P<0.05, **P<0.01

Table 6. H2 Regression Results

마지막으로 특정 성격 유형이 특정 유형의 콘텐츠의 
비공개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3-1과 
3-2의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 가설
은 특정 유형의 콘텐츠(집단-감성 비공개, 집단-업무 비
공개, 개인-감성 비공개, 개인-업무 비공개)에 대한 선호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이항 변수를 종속변수로 갖는 
경우에 수행하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
저 가설 3-1은 외향적 성격이 집단적 콘텐츠와 비교하여 
개인적 콘텐츠에 대해 비공개를 선호한다고 설정하였는
데, 분석결과 집단-업무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지(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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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의 관계는 내향적 성격이 비공개를 선호하는 것
을 의미), 집단-감성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H3-1은 부분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3-2는 직
관적 성격이 업무적 콘텐츠에 비해 감성적 콘텐츠에 대
해 비공개를 선호한다고 설정하였는데, 분석결과 집단-
감성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지(유의한 부(-)의 관계는 
직관적 성격이 비공개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 개인-감성
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H3-2는 부
분 지지되었다. 사고-감정 성격 유형과 판단-인식 성격 
유형에 대해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Table 7]에
서 볼 수 있듯이 네 가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는 발견
되지 않았다.

social
-affect

social
-funct

personal
-affect

personal
-affect

constant 2.876
(2.654)

-4.577
(4.931)

-2.743
(2.241)

-.595
(2.155)

gender -1.251
(.850)

-.525
(1.593)

-.192
(.738)

-.508
(.701)

loneliness -.195
(.326)

.870
(.653)

.194
(.282)

-.112
(.264)

adjustment -.868+
(.454)

-1.008
(.951)

-.268
(.390)

-.137
(.362)

extro-intro -.620+
(.319)

.460
(.538)

.024
(.262)

-.146
(.252)

sens-intuition -.144
(.334)

-1.360+
(.732)

-.369
(.278)

-.118
(.266)

think-feel .197
(.306)

.133
(.561)

.063
(.257)

.015
(.241)

judge-perc -.291
(.335)

.248
(.579)

.321
(.302)

-.006
(.270)

correctly 
classified 93.5 97.8 91.3 90.6

Nagelkerke   R2 .136 .328 .054 .017
*P<0.05, **P<0.01

Table 7. H3 Banary Logit Result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유형과 개인의 성격 유형이 
SNS 게시 활동의 적극성과 비공개 선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Kindberg et al. (2005)의 모
형에 따른 콘텐츠 유형과 MBTI의 성격 유형에 기반한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15]. 그 결과 외
향적 성격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듯이 게
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개 설정을 
선호하지는 않고,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
개 및 비공개 설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
체적으로,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이거

나 감성적 콘텐츠의 노출은 꺼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추
가적으로 직관적 성격의 소유자는 집단적이자 감성적인 
콘텐츠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외향적 성격이 
SNS 활동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예를 들어 [9,27,28])의 결과를 확인하면서도 이러한 관
계가 무차별적인 콘텐츠의 비공개 설정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즉 SNS 게시 활동과 SNS 공개 
활동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동기가 세분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SNS 활동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게시 활동과 댓글 활동, 친구 설
정 활동, 공개 범위 설정 활동 등이 모두 상이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동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
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둘째, 개인의 성격 유형과 콘텐츠의 유형은 복잡한 조
합에 의해 SNS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합은 네 가지의 성격 유형(외향-내
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과 네 가지의 콘텐
츠 유형(집단-감성, 집단-업무, 개인-감성, 개인-업무)의 
조합이었는데 각각의 조합이 비공개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모든 조합에 있어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
었고 가설 3에서 부분지지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Kindberg et al. (2005)의 콘텐츠 분류방식은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특정 성격의 콘텐츠에 대해 비공개를 
선호할 수 있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뿐 모든 가설
이 지지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외향적 성격의 소유
자도 개인적 콘텐츠를 비공개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지
만 그것은 감성적 콘텐츠에 한정될 뿐 업무적 콘텐츠는 
여전히 공개를 하는 것에 저항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외향-내향과 감각-직관의 차원에 대해서만 가
설을 설정하고 SNS 게시물의 비공개와 이론적 관련성이 
없는 사고-감정 성격 유형과 판단-인식 성격 유형에 대
해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25,31,32]. 이러한 접근
법은 MBTI가 설명하는 다양한 성격유형에 SNS 게시물 
비공개 선호 여부가 모두 관련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감
안한 것이다. 만약 동일한 조합을 사용해서 비공개 선호
가 아닌 다른 종속변수(예를 들어 친구의 수나 댓글의 양 
등)를 설정하는 경우 학문적 의의가 있는 결과를 발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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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MBTI의 개념에 대해 가급적 쉽게 설문지에서 설명하
여 본인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도왔으나 여전히 주관적
인 부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의 구분을 위해 MBTI 
유형의 구분 기준을 사용했을 뿐 본 연구에서 응답한 성
격유형이 응답자의 실제 MBTI 유형과 합치할 필요는 없
다. 만약 조사 대상을 기존 MBTI 검사자에 한정하여 객
관적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MBTI와 관련된 다른 
연구와 연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MBTI 이외
에도 다른 성격 유형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Openness의 5개 
유형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The Big Five 분류법이나 
Dominance, Influence, Compliance, Steadiness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DISC 분류법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39-41]. 또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가설 1과 2의 검
증에 있어서는 회귀분석을, 가설 3의 검증에 있어서는 
이항로짓을 수행하였는데 이론적 설명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보
완적 방법론은 성격 유형과 SNS 활동의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
행되어 일반화에 제한적일 수 있다. 즉 해당 연령이 가진 
SNS 활동 특성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한계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게시물의 비공개 선호에 대해 조사한 
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비공개의 동
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와 관련된 SNS 활동
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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